
대우조선해양, 그리스 LNG선 수주
Angelicoussis그룹 발주 LNG선 2척 건설 … 총 수주액 4696억원 이상

대우조선해양(대표 고재호)이 그리스 Angelicoussis그룹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에 성공했다.

17만3400입방미터 수준의 LNG선 2척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 수주액은 4억달러(약 4696억원)를 상회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들은 모두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해 2016년 하반기 인도할 계획이며, 인도된 선박은 Angelicoussis그

룹의 LNG 부문 자회사가 운용할 예정인 것이다.

Angelicoussis그룹은 선박 100여척을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 최대의 해운기업으로, 1994년 대우조선해양과 첫

거래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LNG선 13척 등 총 50여척의 선박을 발주했다.

고재호 사장은 “Angelicoussis그룹은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에 다수의 선박을 발주한 든든한 협력자이자 파

트너”라며 “앞으로도 추가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들어 선박 17척, 해양 플랜트 54억달러 수준을 수주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

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01>


